
[인터넷] IPv6 멀티호밍 기술 및 표준화 동향 

 

멀티호밍(Multi-Homing)이란? 

멀티호밍 기술은 서비스를 항상 지원하기 위해 서버의 아키텍처 및 위치 환경이 100%이상 

이용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하고, 인터넷의 연결성이 100% 보장되어야 하는 요구에서 기

인하였다. 즉 두 개 이상의 ISP(Internet Service Provider)와 연결성을 통해 다양한 네트워

크 오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다. 멀티호밍의 장점은 이와 같은 여분의 

연결성 확보 이외에도 부하 분산(load sharing), 정책적 및 경제적으로 링크를 바꿀 수 있다

는 것이다. 

 

멀티호밍의 문제점? 

Global IPv4 유니캐스트 주소는 PI(Protocol Independent)와 PA(Protocol Aggregatable) 주

소 공간으로 분리되어 사이트에 할당된다. PI 주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와는 독립적으

로 할당 받은 주소 공간을 의미하며 PA 주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로부터 할당 받은 주

소 공간을 말한다. PI 및 PA 주소 공간을 가진 사이트에서의 멀티호밍은 다중 연결성을 지

닌 ISP에게 자신의 주소 블록 이외의 것들까지 관리해야 하는 오버헤드를 부과시키게 만든

다. 결론적으로 두 가지의 멀티호밍 모두 <그림 1>과 같이 Global 라우팅 테이블의 급격한 

증가를 초래하게 하는 것이다. 아래의 <그림 1>은 BGP 라우팅 테이블의 증가추세를 나타

낸 그래프이다. 

 

<그림 1> Active BGP entries (FIB) [BGP data obtained from AS4637] 

 

 

 

처음 88년부터 94년 초까지는 C class(24 주소 prefix를 가진)의 사용이 증가됨에 

따라 라우팅 테이블이 지수 배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.  

이에 IETF(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)에서는 CIDR(Classless Interdomain 



Routing) 기법을 개발하여 라우팅 테이블의 증가 추세를 선형적으로 감소시켰다.  

 

 

 

그러나 98년 말 이후의 증가 추세는 다시 지수적 증가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

수 있다.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CIDR는 더 이상 라우팅 테이블의 증가 추세를 감

소시킬 수 없으며,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해결책 또는 BGP 라우팅 프

로토콜의 수용성을 증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.  

이러한 98년 이후 계속적인 라우팅 테이블의 지수적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멀티호

밍이 이야기되고 있다. 실제 멀티호밍은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

으며, 이로 인한 라우팅 테이블의 증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

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.  

 

멀티호밍 지원 방법 

IPv4의 멀티호밍 

기본적으로 IPv4의 멀티호밍은 BGP (Border Gateway Protocol)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이

루어진다. BGP는 AS (Autonomous System) Number가 다른 자치 네트워크 간에 라우팅 정

보를 주고 받아 Inter-domain간 라우팅을 가능하게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다. 아래 <그림 

2>는 BGP를 통한 IPv4 멀티호밍의 지원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. 

 

<그림 2> BGP 멀티호밍 

1. ISP1은 자신보다 더 긴 IP 주소 블록 (207.17.137/24)을 그대로 BGP를 이용하여 

상위로 전달한다. 

2. ISP2는 자신이 서비스하지 않는 IP 주소블록을 상위로 전달한다. 

 

BGP를 이용한 멀티호밍은 다른 메커니즘 없이 간단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반

면 결국 DFZ(Default Route Free zone)에서의 BGP 라우팅 테이블의 급증을 초래하는 커다

란 단점을 지닌다. IETF에서는 이러한 BGP 멀티호밍으로 인한 라우팅 테이블의 급증을 감

소시키기 위해 RFC 2260(Scalable Support for Multi-homed Multi-provider Connectivity)을 

통해 다중으로 연결된 ISP 중 하나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라우팅 정보를 상위로 전

달하는 표준을 제정하였다(Auto-route injection). 



 

 

1. 

2. 

IPv6 멀티호밍 

IPv6는 프로토콜 특성상 한 호스트가 여러 가지 IP 주소를 가질 수 있으며, IP 주소 역시 

ISP 중심으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. 이와 같이, IPv6 멀티호밍은 IPv4 멀티호밍과 비교

하여 추구하는 목적은 같으나 지원하는 방법과 고려하는 문제점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

다. IPv6의 가장 큰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6Bone(IPv6 Backbone Network)에서는 IETF 

표준문서 RFC 2772(6Bone Backbone Routing Guidelines)에 의해 다음과 같은 IPv4 스타일

의 멀티호밍 방법을 불가하고 있다. 

ISP는 다른 ISP의 IP 주소 블록을 상위로 절대 전달하지 않는다. 

사이트는 그들이 할당 받은 IP 주소 블록보다 긴 주소 블록을 상위 ISP에게 절대 

전달하지 않는다. 

이 두 가지 제한으로 인해 IPv6 멀티호밍을 위해서는 다른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. 이를 

위해 우선 IPv4의 멀티호밍 표준이었던 RFC 2260을 IPv6에 맞게 수정한 RFC 3178(IPv6 

Multihoming Support at Site Exit Routers)을 제정하였다. 이것은 <그림 3>에서 보듯이 각각

의 ISP로 향하는 터널링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(link3, 4) ISP의 문제 발생시 터널링을 통해 

연결성을 보장하게 된다. 이 방법의 단점은 터널링으로 인한 성능저하, ISP 자체의 문제에

는 대처하지 못하며, 멀티호밍의 다른 장점인 부하 분산, 정책적인 부분을 지원하지 못하는 

것이다. 

 

<그림 3> IPv6 멀티호밍 (RFC3178) 

 

IPv6 멀티호밍 기술 표준화 동향 

IPv6 멀티호밍은 IPv4의 멀티호밍과 같이 Redundancy, Load-sharing, Policy등을 지원해야 

하며 멀티호밍을 이용하여 통신 경로 변경 시 발생하는 통신 세션의 끊어짐 또한 해결해야 

된다. 이를 위해 IETF의 Multi6(Site Multihoming in IPv6) 워킹그룹에서는 여러 가지 해결책

에 관한 기고서들을 제안 받았다. 대표적인 것으로, Mobile IP의 binding을 이용한 멀티호밍, 

IPv6에서 지원하는 Route Renumbering을 이용하는 방법, 그리고 새로운 Transport 계층의 



프로토콜로 표준화 및 연구가 활발한 SCTP(Stream Control Transmission Protocol)를 이용

한 멀티호밍 지원방법 등이 있다. 그러나 Multi6 워킹그룹에서는 근본적으로 IP 주소가 나타

내는 자신의 식별자(who)와 위치(where)의 의미를 분리시키는 ID/Locator 분리 개념을 이

용한 해법을 선택하였다. HIP(Host Identity Protocol)의 ID/Locator의 분리 개념을 도입하고, 

단지 각각의 단말에서 새로운 스택의 추가를 통한 멀티호밍을 지원하는 Layer 3 

Shim(L3Shim) 해법을 제안하였다. 그 실제 표준화는 Multi6 워킹그룹의 다음 단계로 만들

어진 Shim6(Site Multihoming by IPv6 Intermediation) 워킹그룹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

도 많은 부분들이 구현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며, 짧은 기간에 IETF의 standard track의 표

준 문서를 만들 예정으로 있다. 

 

IPv6 멀티호밍 발전방향 

지금까지 IETF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IPv6 멀티호밍은 사이트 중심의 사이트 멀티호밍 이

었다. 그러나 미래의 네트워크는 사이트 상의 멀티호밍뿐만 아니라 단말의 여러 가지 인터

페이스로 인한 멀티호밍 환경까지 고려하는 해법이 나와야 할 것이다. 현재의 노트북의 대

부분은 유선 LAN 및 무선 LAN과 더불어 블루투스까지 함께 탑재되어 있으며, 휴대폰 또한 

CDMA와 GSM, 앞으로는 WCDMA와 CDMA2000등도 함께 탑재되어 단말의 멀티호밍 환경 

역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. 현재까지 많은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구체

적인 표준화는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. 따라서 선행적인 표준화가 가능한 이슈라고 

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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